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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신라시대 금동사리함 발견

- 1200여년전의 “풍경달린 보탑” 그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다 -

지난 3월 15일(금)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국보 제39호 “월성 나원리 오층석탑”을 

해체하던 중 삼층옥개석 상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금동사리함이 발견되었다. 지난

해 11월 문화재관리국의 기술지도를 받아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탑의 해체수리는 문화재

관리국의 중요석조문화재 보수공사 가운데 하나로서 지난 3월 13일 부터 실시된 탑재의 해체작업

과정 중 강회로 단단히 봉되어 있는 사리공(舍利孔)이 확인되었으며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사

리함을 수습하 다.

뚜껑 윗면에는 연화당초문(蓮華唐草文)이 새겨져 있고 사방측면에 사천왕상(四天王像)이 정교

하게 선각(線刻)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사리함은 강회로 봉되어 봉안된 관계로 금빛이 찬연하고 

일부에만 푸른 녹이 남아있을 뿐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.

사리함 측면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선각의 사천왕상은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은 배 앞에

서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는 동방의 지국천왕(持國天王)을 비롯하여 왼손에 불방망이(火棒)를 쥐고 

있는 남방의 증장천왕(增長天王), 왼손에 칼을 쥐고 오른손은 천의자락을 받쳐들고 있는 서방 광

목천왕(廣目天王),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으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바닥에 

보탑(寶塔)을 받쳐들고 있는 북방의 다문천왕(多聞天王)들이다. 모두 둥근 꼴의 불꽃광배를 지니

고 있으며 바탕은 어자문(魚子文)으로 가득 채워 장식하 다.

사리함의 내부에는 금속재 탑과 나무, 종이 등의 부식된 물질들이 쌓여 있으며 벽면에는 묵서

(墨書) 씨가 일부 남아 있는 종이편이 붙어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의 X-RAY 촬 결과 

부식물질더미 속에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 약 10㎝ 크기의 금속제탑을 비롯하여 약 7㎝ 정도의 소

탑 3기와 불상 1구가 봉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.

사리함 내부에 보이는 금속탑 중 중앙의 1기는 2중기단에 3층탑신과 상륜부(相輪部)를 갖춘 

전형적인 신라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석탑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과도 같다. 

상륜부의 보륜(寶輪) 주위로 빙둘러서 락장식(瓔珞裝飾)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네모서리

가 반전되어 약간 치켜 올라간 3층 옥개석(屋蓋石)의 추녀끝에는 풍경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채 

매달려 있는 희귀한 탑이다. 이러한 예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당시

의 탑양식을 연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. 나머지 3기도 2중기단에 높다란 상

륜부를 갖춘 다층탑형식으로 중앙의 큰탑 주위에 놓여 있어 사리함 내부의 봉안형태를 알려주고 

있다.

탑과 함께 중앙에 놓여 있는 불상은 약 4㎝정도 크기의 입상으로 높다란 대좌를 구비하고 있

으며 손모양은 시무외여원인(施無畏與願印)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 추정

된다.

이 탑의 해체작업으로 수습된 금동사리함은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여러 사례와는 달리 처음 봉

안했던 상태 그대로 노출되어 당시의 사리장엄방식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출토된 탑과 

불상을 통해서 당대의 불탑 및 불상조각 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.

이번 수습된 사리함은 전혀 변형되지 않은 통일신라시대의 귀중한 사리장엄구(舍利莊嚴具)로



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녹제거를 위해 일차적으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수습

조사 및 정 실측을 한후 관계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국가 문화재로의 지정을 검토할 예

정이다.

-사리공 및 수습유물의 규격-

〫사리공 : (가로) 320m/m, (세로) 320m/m, (깊이) 250m/m

〫사리함 : (가로) 155m/m, (세로) 155m/m, (높이) 144m/m, (두께) 2m/m

〫금속탑 (대) : (높이) 약 100m/m, (소) : (높이) 약 70m/m

〫불  상 : (높이) 약 40m/m

〫목  판 : 

(가로) 280m/m, 

(세로) 280m/m, 

(두께) 30m/m

목〫제탑 : (현재

높이) 탑신 

120m/m,  상륜 

50m/m












